
Stage -7 Decode and Develop 

The time Capsule (타임캡슐) 

 

 

Storybook 

스토리 북 교재 내용에 대한 번역입니다. 수업 준비 시, 미리 참고하세요. 
 

P1: Biff와 Chip은 엄마와 수영장에 가고 있었어요. 

"우리 학교를 지나쳐 갈 수 있어요?" Biff가 물었어요. 

"새 교실을 짓고 있어요. 아마도 굴착기를 볼 수 있을 거예요!" 

P2: 아무도 굴착기로 작업하고 있지 않았어요. 건축 기사들은 모두 구멍 속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. 

"내 생각엔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." Chip이 말했어요. 

P3: 한 건축 기사가 삽을 들고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. 잠시 후 그는 무언가를 들어 올렸어요. 

"저건 금속상자 같아 보여," Biff가 말했어요. "그 속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." 

P4: "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것 같아!" Chip이 말했어요. "아마 도둑들이 땅속에 그들이 훔친 물건을 숨겨 놓았을 거야!" 

"그건 모르는 거란다," 엄마가 말했어요. "월요일에 그것에 대해 선생님께 여쭈어보렴." 

 

P5: Biff와 Chip은 월요일에 그 상자에 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May 선생님이 

그것에 대해 반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

"건축 기사들이 이번 주말에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," 그녀가 말했어요. P6: 

May 선생님은 뚜껑을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. 

"안녕, 미래의 사람들," 그녀는 크게 읽었어요. "여러분이 이 상자에서 발견하는 물건은 

우리 시대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." 

P7: "이 상자는 타임캡슐이에요," May 선생님이 설명했어요. "우리 학교에서도 몇몇 아이들이 수년 전 

그걸 만들었어요. 그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지요. 

 

P8: 상자 안에는 사진이 많이 들어 있는 스크랩북이 있었어요. 

"예전의 차와 옷들이 어땠는지 좀 봐," Nadim이 말했어요. 

P9: 상자에는 플라스틱 장난감, 사탕 포장지, 만화책과 신문도 있었어요. 

"이 오래된 신문을 봐봐," Biff가 말했어요. 

P10: "타임캡슐은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만들어졌어요," May 선생님이 말했어요. 

"우와," Chip이 말했어요. "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타임캡슐을 묻을 때, 우리는 '미래의 사람들'이었던 거네요!" 

 

P11: 방과 후에, Biff와 Chip은 타임캡슐에 대한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. 

"우리도 타임캡슐을 만들어서 그걸 정원에 묻을 수 있나요?" Chip이 물었어요. 

"정말 좋은 생각이구나!" 엄마가 말했어요. 

P12: 아빠는 단단한 용기를 찾으러 갔어요. 엄마는 아이들에게 타임캡슐에 넣고 싶은 게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. 

"나는 내 취미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줄 편지를 적고 싶어요." Biff가 말했어요. 

P13: 그녀는 가서 편지와 함께 넣을 조개껍데기 하나를 수집품에서 갖고 왔어요. Kipper는 가족사진을 

쳐다보고 있었어요. 난 타임캡슐에 Lee와 함께 찍은 사진을 넣고 싶어," 그가 말했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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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14: "난 미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사는지 말해 주고 싶어요," Chip이 말했어요. 

"카메라를 쓰지 않을래?" 엄마가 말했어요. "좋아요!" Chip이 말했어요. 

"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." 

P15: 엄마는 Chip에게 카메라를 이용해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여주었어요.  

"뭘 찍어야 할까요?" Chip이 물었어요. 

"미래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할 만한 것을 보여주려고 해봐," 엄마가 말했어요. 

 

P16: "알았어요! Biff, 네가 축구 하는 걸 찍을 거야," Chip이 말했어요. 

"미래에는, 스포츠가 아마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잖아." 그들은 Biff의 축구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. 

P17: Biff는 공을 차올렸어요. 한 번, 두 번... 

세 번째로 찬 공이 나무에 걸렸어요. Chip은 카메라를 껐어요. "미래의 사람들이 이런 걸 

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 같아." 그가 말했어요. 

P18: Chip이 kipper를 찾으러 갔습니다. "난 네가 Floppy를 묘기 부리게 하는 걸 찍을 거야." Chip이 말했어요. 

"미래의 사람들은 아마 다른 종류의 애완동물을 키울 것 같거든." 

P19: "좋아," Chip이 말했어요. "나 지금 찍고 있어." 

"앉아, Floppy," Kipper가 말했어요. Floppy는 Kipper를 올려다보았지만 앉지 않았어요. 

그러고 나서 그는 도망가 버렸어요. Chip은 카메라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. 

 

P20: Chip은 카메라를 들고 실내로 들어갔어요. 

"아빠가 저녁 만드는 걸 찍을 거야," 그가 말했어요. "미래에는 식사가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르지." 

 P21: Chip은 카메라로 아빠를 찍었어요. "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말해주세요," 그가 말했습니다. 

"지금은 안돼, Chip!" 아빠가 소리쳤어요. "저녁 식사를 오븐에 너무 오래 두었어. 

그게 타고 있어!" 연기가 오븐에서 새어 나왔어요. 

P22: 아빠는 연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창문을 열었어요. 열린 창문으로 축구공이 날아 들어와 그를 쳤습니다 

"미안해요!" 밖에서 Biff가 소리쳤어요. Chip은 또다시 종료버튼을 눌렀어요. 

 

P23: 엄마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선 말했어요. "포장 음식을 사 오려면 자전거로 시내에 가야겠어." 

"난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는 걸 찍을래요" Chip이 말했어요. 

"미래의 사람들은 아마 자전거가 없을지도 몰라요." 

P24: "엄마는 밖에서 자전거를 확인했어요. "Chip, 미안하구나. 안타깝게도 내 자전거를 찍을 수 

없을 것 같아. 타이어에 구멍이 났거든." 

Chip이 또다시 카메라를 끄기 전에, Floppy가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어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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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25: Kipper는 그의 뒤를 쫓으며 소리쳤어요, "돌아와!" 그는 엄마 주변을 계속 돌면서 Floppy를 쫓았어요. 

"미래의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생각할까?" Chip이 카메라를 끄며 말했어요. 

P26: 그 후, 온 가족이 컴퓨터에서 Chip이 찍은 것들을 보았어요. 그들은 Kipper와 Floppy의 

장난을 보고 웃었어요. 그들은 Biff의 축구공이 아빠의 셔츠를 진흙투성이로 만들 때 웃었지요. 

오직 Chip만 조용히 있었어요. 

P27: "모든 게 잘못됐어," 그가 말했어요. "나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의 생활에 대해 

보여주고 싶었어요." 

"그렇게 했단다!" 엄마가 말했어요. "너의 촬영은 우리 가족의 생활을 완벽히 보여주잖아!" 

 

P28: 아이들은 Chip의 촬영이 들어있는 디스크를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상자 안에 넣었어요. 

그들은 상자를 닫고 테이프로 봉인했어요. 엄마는 캡슐 외부에 날짜를 적었어요. 

P29: 아이들은 아빠가 정원에 파 놓은 구멍에 타임캡슐을 넣었어요. 

"누가 찾아낼지 궁금해," Biff가 말했어요. 

아빠는 구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. 

P30: "나는 언제쯤 우리의 타임캡슐을 찾아낼지 궁금해," Chip이 말했어요. 

"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쯤 후겠지." "그렇게 길지 않을지도 몰라," 엄마가 말했어요. 

 

P31: 그녀는 밖을 가리켰어요. "Floppy가 방금 타임캡슐을 파 버렸거든!" 

Floppy의 입에 타임캡슐이 있었어요. 그는 구멍에서 그것을 꺼내고 있었어요. 

P32: Kipper는 정원으로 뛰어갔어요. "Floppy, 그거 내려놔!" 그가 외쳤어요. 

"어서 Chip, 카메라를 가져와," 아빠가 말했어요. 

"미래의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싶어 할 거라 확신해!" 


